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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on-violent dialogue psychodrama program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Referring to the model of Kim 

Chang-dae, it was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is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7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8 in the control group.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tools were used as research tool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nonviolent dialogue psychodrama program.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homogeneity tes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conducted 

using an independent sample t-test. In addition, to verify the effect on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a pre- and post-matched sample t-test was conducted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onviolent dialogue psychodrama program was 

effective in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pre- and post-test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Second, in the program change, the rapport with the participants was well 

formed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group was high. The program supplemented the disadvantages of 

the group with difficulty in language communica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language expression 

and emotional expression appeared as strengths of therapeutic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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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폭력대화 심리극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김창대의 모형을 참조하여 본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17명이며,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8명이다. 비폭력대화 심리극에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도구는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사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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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대화 심리극은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서 효과가 있었다.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변화에서는 참여대상과의 라포형성이 잘되고 집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본 심리극은 언어소통이 어려운 집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언어표현과 

감정표현이 치료적 요소의 강점으로 나타났다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다문화가정, 비폭력대화, 심리극,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은 9~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며 최근 학령기 아동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 추세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회에서 다각적 노력과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서 자기·타인이해, 감사성향, 정서지능, 공감능력 향상, 

자기개방, 이타성 등에 도움을 주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갈등과 욕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개입이 필요하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적합한 심리치료 방법이 미미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또래집단의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와의 깊이있는 

소통이 잘 되기 어려워 사실상 학교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자가 연구한 J지역 

다문화가정은 전체가족의 10%이상이며, 이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소통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계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비폭력대화 심리극을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비폭력대화 심리극 집단상담을 참여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최근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광의개념으로는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형태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이주민 가족(유학생, 노동자)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좁은 의미의로는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말한다. 청소년백서(2021)에 의하면 2008년에 

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 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문화 사회화는 급속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다문화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였고, 그 

범위로는 협의의 개념으로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로만 한정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나[1-3], 국내에는 외국인 가정, 거주하는 모든 새터민 가정을 다문화가정의 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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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개념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만9세∼24세 청소년 자녀의 

연령분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9∼11세가 45.8%로 가장 많고, 중학교 학령기인 

12∼14세가 24.1%, 고등학교 학령기인 15∼17세가 16.4%, 18세 이상이 13.8%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통계청, 2021).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다양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매우 

예민한 경험을 한다. 특히, 정서지능에는 정서인식 및 표현은 자신·타인이 느끼는 정서 

상태 확인하고 고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는 영역과 감정이입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를 묻는 영역이다. 감사성향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 좋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확대시켜 

보다 좋은 행동을 증가시키는 성향이다. 이런 감사는 긍정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않게 

하고, 일상적인 즐거움을 잘 알아차려 둔감했던 부분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  

심리극은 에너지 간의 균형을 경험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심리극 속에 주인공, 보조자아, 이중자아, 역할바꾸기 등을 통해 공감능력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첫째, 역할 바꾸기에서는 주인공 경험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갈등 관계에서 

상대방이 되어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의 인격, 그의 감정, 그의 태도, 

그의 존재 양식 그대로 가 되는 경험을 통해 공감을 경험할 수가 있다.  

둘째, 이중자아, 보조자아로 심리극의 진행을 도와 집단원이 다양한 역할을 실제로 

행위로 옮기며 자기 생각, 느낌, 행동들을 개발, 확장할 수 있다.     

셋째, 심리극의 마지막 나누기 단계는 심리극 전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 연출자나, 

관객 혹은 보조자아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와 닿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주인공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평가, 비평, 충고, 동정 등이 아닌 자신이 경험한 느낌을 나눈다.  

심리극은 개인의 상호환경에서 좌절된 경험이나 미해결된 소망 등 갈등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안에서 회복하며 행위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연극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성장을 하는 집단치료의 한 방법이다[4]. 

심리극의 집단원은 자신의 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며 또한 심리극 표현 방법을 통해 

행동화하려는 욕구를 통찰하고 그것에 관련된 환상, 기억, 투사 등을 지금-여기로 가져와 

감정표현과 동시에 개인의 자기 인식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감정표현과 동시에 개인의 

자기 인식을 발달시켜 정서적 갈등을 명백하게 해 준다[5].  

집단 참여자들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치료요인으로 꼽고 있다. 자기·타인의 

감정, 행동, 동기, 욕구에 대해 통찰한 다음 이를 자기·타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전체적인 자기와 타인의 상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안정된 자기와 타인 상을 

형성하고 심리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국내 연구도 활발히 연구되었는데, 중학생 대상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6],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주인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7], 심리극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8], 역할극 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소년의 공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9], 

심리극을 활용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10]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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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극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치료적 효과는 지금-여기 즉시성과 현재성을 통해 

다각적으로 자아와 만남으로 자아 강화와 순발력을 경험하여 충동성 및 공격성 감소, 

우울·불안 감소, 대인관계기술향상, 자신과 타인의 행동화 문제에 대한 통찰 및 공감능력 

향상, 자유로운 감정표현 및 감정정화, 정서적 갈등 해소를 통해 정서지능 향상, 

능동적인 갈등 해결 방식 향상,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가족의 재구조화, 가치관 

확립, 희망의 고취 등을 통한 감사성향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심리극 집단상담은 치료적 경험이 될 수 있고, 구술적 표현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신체적인 동작을 통하여 신체적 언어로써 구술표현을 대체하여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심리극은 정서적 갈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잠재력(창의력, 자발성, 

유머감각 등) 발달에도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비폭력대화 심리극 개발 

3.1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교육 모형으로 김창대 외[11] 모형을 참조하여 각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한 4단계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 개발  

     

1단계  목표수립  
⦁계획 

⦁문헌고찰  

     

2단계  프로그램 구성  
⦁이론적 검토  

⦁실제 프로그램 구성 

     

3단계  
예비연구  

장기적 효과성 제고 노력 
 

⦁예비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수정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프로그램 실시    

⦁효과성 및 만족도 평가 

 

[그림 1] 프로그램 절차 

[Fig. 1] Program Procedure 

3.2 프로그램 개요 

비폭력대화 심리극의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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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그램 내용 

[Table 1] Program Content 

회기 

60분 
주제 하위영역 활동내용 

준비 사전설문지 작성 준비단계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설문지 소개 및 작성하기 

1 자기개방 

공감인지 

상상하기 

조망취하기 

오리엔테이션(집단 규칙)  

별칭 짖기와 자기소개 

게임 ‘뒤로 넘어지기’(변화된 나 상상하기) 

마음나누기 

2 자기 이해 

정서공감 

정서인식  

공감능력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난 네가 궁금해! 궁금해!’(느낌을 몸으로 말해요) 

심리극 체험하기 

마음나누기 

3 자기 재발견 
정서인식  

감정이입 

전 회기요약 및 준비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가족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을 심리극 꾸미고 실연하기 

마음 나누기 

4 가족갈등 이해 
감사대상  

인식표현 

전 회기요약 및 준비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갈등상황 가족 조각하기, 갈등상황 심리극 꾸미기 

마음 나누기 

5 가족조각 

감사정서 

체험  

욕구이해 

전 회기요약 및 준비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거울 놀이, 가족 조각품 만들기 

마음 나누기 

6 불안 이해 
 공감하기 

불안이해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벽 뚫기 게임 활동, ‘좋아해요, 뭐라고요?’ 

마음 나누기 

7 
또 다른 나  

자기개방 

정서활용  

느낌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시간여행, 주인공선정으로 심리극 시연 

마음 나누기 

8 인간관계갈등 이해 

정서사고 

촉진 

욕구알기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역할바꾸기 기법 활용, 갈등상황을 조각하여 역할 바꾸기 

엉킨실타래풀기’소통경험하기 

마음 나누기 

9 자기표현 
불안해소  

조망취하기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상상기법으로 친구 만들기, 조각기법으로 친구와의 만남 심리극 

꾸미고 실연하기 

마음 나누기 

10 
이별 감정 다루기 

및 마무리 

정서활용  

공유단계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검검 및 규칙 읽기 

‘함께 일어나기’, 빈 의자기법으로 행동화 연습 및 이별 감정 

다루기 

마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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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실험집단에 제공한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 1인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공지와 같은 순으로 본 프로그램 지침서대로 이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에 참가자 모두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반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방법 

4.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나와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한 느낌, 감정,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타인·상황·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 공감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감사성향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8명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17명이다.  

[표 2] 연구대상 

[Table 2] Subject of Research 

전체 
성별 학년 

남학생 여학생 5학년 6학년 

실험집단(N=9) 4 5 2 7 

통제집단(N=8) 3 5 3 5 

 

4.3 실험설계 

[표 3] 실험설계 

[Table 3] Experimental Design 

집단 사전검사 실험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0₁ x 0₃ 

통제집단 0₂  0₄ 

0₁, 0₂: 사전검사, 0₃, 0₄: 사후검사, x : 비폭력대화 심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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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도구 

4.4.1 공감능력 척도 

아동·청소년의 공감능력 척도는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인지적 공감 척도(조망취하기 Chonbach’s a.80, 상상하기 Chonbach’s a.78, 공감적 관심 

Chonbach’s a.81)[12], 정서적 공감 척도(공감적 각성 Chonbach’s a.77, 공감적 관심 

Chonbach’s a.75)이다[13][14]. 공감능력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인지적 공감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며, 정서적 공감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4.2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et., al.[15]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 기초하여 

Moon[16]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진단검사이다. 본 검사는 감정이입 Chonbach’s 

a.74로 8문항, 정서인식 및 표현 .75로 8문항, 정서의 사고촉진 Chonbach’s a.82로 8문항, 

정서활용 Chonbach’s a.79로 8문항, 정서조절 Chonbach’s a.69의 8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4.3 감사성향 척도 

감사성향[17]은 GQ-6(The Gratitude Questionnaire), GRAT(The Gratitude, Resentment, 

Appreciation Test), Appreciation Scale에서 추출한 문항으로 내적일치도는 Chonbach’s a.83이며,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청소년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감사성향 척도는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며, 감사인식은 .88과 감사경향성은 .85이다.   

5. 연구 결과 

5.1 양적연구 결과 

5.1.1 사전 동질성 공감능력 결과 

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공감능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실험·통제집단 간 공감능력 동질성  

[Table 4] Homogeneity of Empath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7) 

구 분 
공감능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사전 
실험집단 9 96.22 13.64 

-.047(0.963) 

통제집단 8 96.50 10.28 

 

두 집단 간 동질성 결과는 독립표본 t검증 사전 실험집단(M=96.22)(SD=13.64)·사전 

통제집단(M=96.50)(SD=10.28) 검정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집단 간에 집단의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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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정서지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실험·통제집단 간 정서지능 동질성  

[Table 5] Emotional Intelligence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7) 

구분 
정서지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사전 
실험집단 9 136.11 18.91 

0.065(0.949) 
통제집단 8 135.50 20.12 

 

[표 5]과 같이 정서지능의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결과는 독립표본 t검증 사전 

실험집단(M=136.11)(SD=18.91)·사전 통제집단(M=135.50)(SD=20.12) 검정결과에서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정서지능에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이 입증되었다. 

정서지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감사성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실험·통제집단 간 감사성향 

[Table 6] Gratitude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7) 

구분 
감사성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사전 
실험집단 9 101.55 10.87 

-.612(0.550) 

통제집단 8 106.12 19.26 

 

[표 6]과 같이 감사성향의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결과는 독립표본 t검증 사전 

실험집단(M=101.55)(SD=10.87)·사전 통제집단(M=106.12)(SD=19.26)의 검정결과에서 

감사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감사성향에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이 입증되었다. 

 

5.1.2 공감능력에 대한 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공감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 도구의 설문지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여 아래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감능력 [표 7]의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기술통계량 사전 

(M=96.22)(SD=13.64)·사후(M=103.33)(SD=10.71)와 통제집단의 기술통계량 

사전(M=96.50)(SD=10.28)·사후(M=98.87)(SD=9.21)를 차이 비교 검정하여 분석한 결과 t=–

6.130, p=0.000으로 유의수준 ***p<.001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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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간 공감능력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Empathy Between Groups (실험집단 N=9, 통제집단 N=8) 

구분 
공감능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 
사전 9 96.22 13.64 

-6.130(0.000)*** 
사후 9 103.33 10.71 

통제집단 
사전 8 96.50 10.28 

-3.252(0.014)* 
사후 8 98.87 9.21 

*p<.05, ***p<.001 

 

[표 8] 공감능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Table 8]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Multivariate Analysis on Empathy 

변인 Wilks의 람다 F p 

측정시기 .351 15.023 .000 

집단 .206 12.210 .002 

측정시기*집단 .342 24.124 .000 

 

[표 8]에서처럼 공감능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시기(F=15.023, p<.001), 집단(F=12.210, p<.01),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F=24.124,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극 

프로그램이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1.3 정서지능에 대한 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정서지능이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 도구의 설문지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여 아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9] 집단 간 정서지능 비교 

[Table 9] Emotional Intelligence Comparison Between Groups (실험집단 N=9, 통제집단 N=8) 

구분 
정서지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 
사전 9 136.11 18.91 

 -7.938(0.000)*** 
사후 9 146.33 17.61 

통제집단 
사전 8 135.50 20.12 

-1.018(0.342) 
사후 8 136.62 20.55 

 ***p<.001 

 

[표 9]에서와 같이 정서지능의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기술 통계량 사전(M=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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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8.91)·사후(M=146.33)(SD=17.61)와 통제집단의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사전(M=135.50)(SD=20.12)·사후(M=136.62)(SD=20.55)와 차이 비교 검정하여 분석한 결과 

t=–7.938, p=0.000으로 유의수준 ***p<.001을 기준으로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0] 정서지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Table10]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Multivariate Analysis on Emotional Intelligence 

변인 Wilks의 람다 F p 

측정시기 .225 10.520 .000 

집단 .088 22.322 .000 

측정시기*집단 .139 34.462 .000 

 

[표 10]에서처럼 정서지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시기(F=10.520, p<.001), 집단(F=22.322, p<.001),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F=34.462,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극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4 감사성향에 대한 효과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감사성향이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 도구의 설문지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여 아래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감사성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11] 집단 간 감사성향 비교 

[Table 11] Comparison of Gratitude Propensity among Groups (실험집단 N=9, 통제집단 N=8) 

 

 

감사성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 
사전 9 101.55 10.87 

-6.181(0.000)*** 
사후 9 112.55 7.77 

통제집단 
사전 8 106.12 19.26 

-1.000(0.598) 
사후 8 106.50 18.29 

 ***p<.001 

 

[표 11]과 같이 감사성향은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기술 통계량 

사전(M=101.55)(SD=10.87)·사후(M=112.55)(SD=7.77)와 통제집단의 기술 통계량 

사전(M=106.12) (SD=19.26)·사후(M=106.50) (SD=18.29)와 차이 비교 검정하여 분석한 결과 

t=–6.181, p=-0.000으로 유의수준 ***p<.001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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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감사성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Table 12] Results of Repeated-Measurement Multivariate Analysis on Gratitude Propensity 

변인 Wilks의 람다 F p 

측정시기 .351 15.023 .000 

집단 .206 12.210 .002 

측정시기*집단 .342 24.124 .000 

 

[표 12]에서처럼 감사성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시기(F=15.023, p<.001), 집단(F=12.210, p<.01),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F=24.124,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극 

프로그램이 감사성향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17명을 대상으로 비폭력대화심리극이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단상담을 10회기 실시하였고 

SPSS 25.0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증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능력에 관한 상담효과 요인은 집단상담을 참여하면서 짐단원들은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면서 정서적 재정화를 통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실존적 요인과 집단원들과의 일반화 경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정서지능에 대한 상담효과 요인은 상담중기에서 거울놀이, 가족조각, 빈의자기법 

등으로 원가족과의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통찰을 경험하고 깊은 정서적 수준을 이해하여 

정서지능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감사성향에 대한 상담효과 요인은 집단상담을 참여하면서 외로웠던 자기를 

안아주고, 마음속 깊은 불안을 이해하고 집단원의 상호관계를 서로묘사하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여 공감능력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본 프로그램 연구는 집단원끼리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내적,외적 행위로 몸을 

이용한 동작으로 감정을 표출하여 과거 미해결된 과제를 지금-여기로 가져와 행동화하는 

것으로 비폭력대화인 기린의 언어로 표현하여 감사성향, 공감능력, 정서지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나와 타인의 상황에서 느낌, 감정, 욕구를 알아차림하고 

갈등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공감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에서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심리극을 통해 집단원은 자신의 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며 또한 심리극을 통해 

행동화하려는 욕구를 통찰하고 그것에 관련된 환상, 기억, 투사 등을 지금-여기로 가져와 

감정표현과 동시에 자기인식과 감정표현을 동시에 나타내고 정서적 갈등을 알게 

한다는[5]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심리극은 개인의 상호환경에서 좌절된 경험이나 

미해결된 소망 등 갈등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안에서 

회복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 연극적인 방법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가는 

집단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4].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진행한 연구이며, 대상의 참여자가 소수집단인 점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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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대화 심리극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제한합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비폭력대화 심리극의 필요성에 근거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상담장면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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